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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“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?” 아마 모든 직장인이 매일 반복하는 고

민일 것이다. 딱히 떠오르는 메뉴가 없는 때에는 누가 좀 정해 줬

으면 싶은 곤혹스러운 질문이기도 하지만, 그날의 기분에 따라, 날

씨에 따라 혹은 함께 먹는 사람의 식성과 취향에 따라 적절한 음식을 

고르는 일은 일상의 소소한 재미이자 즐거움이기도 하다.

그런데 지난해 딸을 임신한 후부터는 문제가 달라졌다. ‘뭘 먹을까’

가 아니라 ‘뭘 먹지 말아야 할까’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. 매일 아침 출근길에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 한 잔

도, 스트레스가 쌓일 때 즐겨 먹던 매운 떡볶이도, 퇴근 후 남편과 TV를 보며 홀짝홀짝 마시던 맥주 한 

잔도 모두 금기 음식 리스트에 올랐다. 무사히 출산을 하고 나면 그동안 참았던 음식들을 다 먹으리라는 

희망과 기대로 열 달을 버텼는데…. 이럴 수가! 출산 후 모유 수유를 위해서는 더욱 음식을 가려야 한다

는 소식에 눈물을 머금었다.

그러나 산모가 먹고 또 먹어도 좋다는 음식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미역국이다. 2주간 지냈던 산후

조리원의 식단에는 한 끼도 빼놓지 않고 미역국이 나왔다. 집에 돌아와서도 약 한 달간 주 메뉴는 미역국

이었다.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다. 이렇게 매일 같은 음식을 먹다 보면 다시는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

들 법도 한데, 매일 먹는 미역국이 맛있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만한 음식이 없다는 생각까지 드는 게 

아닌가!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, 우선 미역과 함께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국

물 맛이 다르게 느껴졌던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다. 미역국은 소고기 미역국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, 홍

합, 들깨, 전복, 조랭이떡 등등 수많은 재료로 변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같은 음식이라도 어

떤 재료에 어떻게 간을 하고 조리하느냐에 따라 맛의 차이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. 

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미역국에 담겨 있는 엄마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다. 출산하기 몇 

달 전부터 친정어머니는 산모에겐 미역이 최고라며 질 좋은 자연산 미역을 구해다 주셨고, 시어머니는 

혼자 밥 챙겨 먹기 힘들 거라며 사흘에 한 번씩 직접 미역국을 끓여다 주셨다. 양가 어머니의 정성과 더

불어 얼른 몸을 회복해 아이를 돌봐야겠다는 새내기 엄마의 의지가 더해지니 어떤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

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.

미역은 칼슘과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예로부터 산모의 필수적인 일상음식으로 여겨졌다고 

한다.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풍습이 생긴 것도 엄마가 아이를 낳은 후 처음 먹는 음식이 미역국이기 때

문이라는 설도 있다. 

얼마 전 태어난 지 100일을 맞이한 아이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다. 매년 생일상에 놓여 있던 미역국

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, 미역국을 끓일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찌

릿했다.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, 나도 매해 돌아오는 아이의 생일 때마다 무사히 태어나 준 것에 감

사하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가득 담아 미역국을 끓여 주어야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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